
48년 전통의 인천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갖고 다양한 노래 선사
40∼60대 단원들 매주 모여 연습… 2021년엔 독립 사무실 마련 계획

22일 오후 7시 반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인천남성합창단원 34명이 멋진 
연미복을 차려입고 무대에 올랐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48년 전통의 남성합
창단이 첫 곡인 안토니오 비발디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란 노래로 정기연주회를 
시작했다. 

제1, 2테너와 바리톤, 베이스 등 4개 음역대로 나뉜 합창단원들이 조화로운 화성을 
선보였다. 성가 합창에 이어 2∼4명의 단원이 이탈리아 칸초네 ‘O Sole Mio(오 나의 
태양)’, 뮤지컬 ‘지킬과 하이드’ 중에서 ‘지금 이 순간’, 팝송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
어’를 연달아 불렀다. 

15분간의 중간 휴식을 마치고 나서 더욱 다채로운 노래를 들려줬다. 초반엔 1부와 
유사한 분위기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합창단원들이 율동을 곁들인 대중가요를 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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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으로 구성된 합창단으로서 국내 두 번째로 오래된 인천남성합창단이 2일 인천문화예술
회관 대공연장에서 멋진 화음으로 오페라와 뮤지컬 주제곡과 성가, 대중가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줬다. 인천남성합창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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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이돌의 ‘칼춤’ 군무 같지 않은 엇박자의 몸짓이지만 오히려 관객들이 열광했
다. 곳곳에서 박장대소가 터져 나왔다. 귀에 익숙한 트로트인 ‘빨간 구두 아가씨’와 
‘아빠의 청춘’을 메들리로 노래하자 박수 장단을 맞추며 흥겹게 호응했다. 관객들이 
‘앙코르’를 연발하자 단원들이 진땀을 뺐다. 

40∼60대 단원들은 율동 안무를 결합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악보를 손에 들지 않고 
가사를 모두 외워서 합창한다. 유일한 70대인 30년 경력의 최고령 단원 A 씨(75)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단원들은 피땀 어린 노력을 하고 있다. 아마추어 합창단
인 만큼 각자 일을 마치고 매주 월요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 수봉산 자락에 있는 인
천예총 산하 인천문예회관 연습실에 모여 정기연습을 한다. 공연을 한 달 정도 앞두
고 일주일에 3, 4차례 맹연습에 돌입한다. 

연습을 마치고 나서는 술이 포함된 회식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경호 인천남성
합창단 단장(69)은 “단원들 모두 업무를 마치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는 ‘멋쟁이’ 남
편이자 아빠”라며 “저녁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휘자에게 야단맞으며 연습을 하
고 있는데,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단원들은 정기연주회 이외에도 찾아가는 음악회, 순회 연주회, 찬조 출연, 신년 음악
회, 합창제 출연 등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엔 전남 여수에서의 초청연주회,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의 제3회 한중 국제 합창제, 아트센터 인천에서 인천 뉴필하
모닉오케스트라와의 협연에 나섰다. 

단원들은 매달 회비를 내고 있고, 찬조행사 등에서 받은 출연료를 합창단 운영비에 
보태고 있다. 단장을 중심으로 한 회장단이 별도의 후원금을 모아 모자란 비용을 충
당하고 있다. 인천남성합창단은 창단 50년인 2021년에 독립 사무실을 마련하는 목
표를 세웠다. 1971년 출범 이후 공연 때의 사진과 팸플릿, 각종 행사 출연 기록물 등
의 자료가 너무 방대해져 이제 제대로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 33대 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혁 씨(58)는 “특정 음악을 고집하지 않고 성가, 가요, 클래식, 재즈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역사가 깊어진 만큼 사무실도 마련하
고 훌륭한 성악 인재를 더 발굴해 알찬 공연을 계속 선보이려 한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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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단독 뉴스 / 트렌드 뉴스

▶ 네이버 홈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언론사홈 바로가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부엌에 걸려있던 그림이 300억…"귀한 그림인지 전혀 몰랐다"
트럼프 vs 오바마 '軍작전 상황실' 차이 극명…'연출사진' 의심도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 연세대 제19대 총장 선출
이낙연 "정시 확대, 조국 사태 전부터 준비"…유은혜 "관련 내용 곧 발표"
표창원 "좀비한테 물린 느낌…총선 불출마 철회 절대 없다"

좋아요
4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후속기사원해요
0

공유
하기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이 기사의 댓글 정책은 동아일보가 결정합니다. 안내

0개의 댓글 내 댓글

현재 댓글
0

작성자 삭제
0

규정 미준수
0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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